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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신암공원, 설 연휴 운영 중단…온라인 참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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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

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 운영을 11~14일 일시 중단한다. 

국립묘지 일시 운영중단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온라인 참배, 추모 글쓰기 등을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

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 온라인 차례상은 8일부터 게시된다. 

아울러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설을 맞아 직접 성묘와 참배를 할 수 없는 유족을 대신해 애국지

사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우연식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묘지를 방문하는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배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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